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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들의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

이은진·이미형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Korean College Students’ Self-growth Experience 
through a Therapeutic Community Program

Lee, Eun Jin · Lee, Mihyoung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experience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therapeutic community. Methods: Qualitative descriptive research was used. A focus group, in-depth inter-
views, participant-observation, and self-reports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9 Korean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nts lived with drug addicts for 6 weeks at DAYTOP in New York, USA. Thematic analysis was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Seven themes and 32 subthemes were found: 1) understanding myself through mutual 
observation: self-discovery, self-acceptance, self-differentiation, career choices, breaking an addictive habit; 2) 
healing emotional wounds: trust building, self-closure, recognition of emotional wounds, peaceful mind; 3) being 
honest with my emotions: understanding addicts, expression of emotions, attitudes about confrontation, confront-
ing others: 4) expressing myself: time management, expression of thanks, I-message, behavior modification, 
taking a stand; 5) balancing responsibility: attitudes about leaders and work, sharing work, supplementing, sharing 
opinions; 6) becoming interested in others: understanding family members, recognition of differences, asking 
about concerns of others, asking for forgiveness, conversation with family members ; 7) becoming interested in 
the community: attitudes about community, keeping rules, role model, active participa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a therapeutic community can be effective in changing participants’ inner selves and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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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알코올 사용장애 일년 유병률은 11.5% 이며, 

이 중 80.0% 의 재발률을 보인다[1,2]. 알코올 및 약물중독 치

료를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그 중에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3,4]. 치료공동체란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의 전인적 변화를 

위해 24시간 동안의 주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프로그

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양식의 전체적인 변화, 물질 사용

중지, 반사회적 행동의 배제, 고용능력의 발달 그리고 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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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들과 가치들을 발달시키는 것이 목표이다[5]. 마약수감

자 468명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동안 치료공동체에 참여한 

대상자들과 인지행동치료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6개월후 마약

사용(79.0% 감소 vs. 59.0% 감소), 범죄률(62.0% 감소 vs. 

45.0% 감소), 정신건강, 외상에 노출정도를 살펴본 결과 치료

공동체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더욱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3]. 

227명의 약물중독자를 대상으로 메사돈, 거주재활치료, 치료

공동체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6개월 이상 치료공동체에 

참여한 경우 삶의 질과 정신건강이 다른 두 치료에 비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4]. 치료공동체의 효과는 자존감, 금주, 

자기효능감의 향상, 건강한 생활양식 증가, 불법약물사용 감

소, 고용 증가, 영성의 변화, 문제해결기술의 증진, 성격장애 

완화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6-11]. 치료공동체에서 치료자들

은 자신의 성격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12].

대학생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

하게 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가치관의 문제, 

장래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를 해

소하기 위해 술, 담배, 게임 등을 사용하고 있다[13]. 2013년 정

보화백서에 의하면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알코올남용(19.6 

%), 니코틴 중독(49.3%), 인터넷 중독(10.7%), 스마트폰 중

독(18.4%) 등 중독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14-16]. 지금까

지의 연구는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효

과를 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양적 연구로

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변

화를 경험하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또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연구가 

거의 없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료공동체모델을 적용한 미국 거주시설

에서 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사고, 행동, 가치

관, 대인관계를 포함한 자아성장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참여관찰, 집단심층면접법(포커스그룹)과 개인

심층면접법을 이용한 질적기술연구이다(qualitative descrip-

tive study). 질적기술연구는 특정 주제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과 반응, 그리고 경험에 관하여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우 

사용된다[17]. 다른 질적 연구(예, 근거이론, 현상학 등) 와 달

리 특정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며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

석이 적은 부분을 차지하며 추상적인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료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일상적인 용어로 

연구결과를 기술한다[17].

2. 연구자의 준비와 연구대상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는 질적 연구과목을 수강한 후 여

러 편의 질적 연구를 출판하였고 책임연구자는 한 대학교에서 

질적 연구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현

장실습과목의 일환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거주형 치료공동체 

데이탑에 입소하여 6주간 생활을 경험한 한국 대학생, 인터뷰

가 가능한 사람, 나이 19세 이상, 치료공동체를 통해 자아성장

을 경험한 9명이다. 참여자들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8

시부터 6시까지 실습지에서 보내고 금요일에는 숙소에서 스

텝에 의해 실습생끼리 치료공동체를 경험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속한 대학의 부속 K병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허락을 받았다. 현장실습이 끝난 후 한국에 돌아와 이메일과 

구두광고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힌 연구대상자에게 면담한 내

용의 익명성 보장,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

을 것과 연구참여를 중단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능함을 설

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 장소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데이탑 치

료공동체로 알코올 및 마약중독자를 위한 거주재활 자조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거주자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은 행동형

성인 측면, 지적 영적인 측면, 정서적 및 심리적 측면과 일상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역할, 생존의 기술을 익히는 측면의 프로

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

경에서 치유적인 환경을 만들고, 직원과 거주자들의 구조적 

위계질서를 형성하여 서로 돕고 서로 직면하여 스스로 다른 사

람을 통해 자신의 생활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자조사회학

습모델(self-help social learning model)이다[18].

실습생들은 매일 하루 일과를 오전 8시에 아침모임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아침모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루어졌

다. 전반부는 교훈적인 것과 후반부는 격려하는 시간으로 짜

여 있다. 아침 모임 시작은 모두 일어나 손을 잡고 철학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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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우고 철학이나 생활철학의 한 부분을 선정하여 거주자가 자

신의 생각을 발표하였다. 생활철학에는 정직하자, 너의 환경

을 신뢰하라,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 책임감 있는 사랑과 

관심, 뿌린대로 거둔다, 당신만이 할 수 있지만 당신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라, 깨어있는 것이 살아있

는 것이다, 나누지 않는 한 간직할 수 없다, 공짜는 없다, 용서

하자 등이 있어, 거주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것을 생활

철학을 이용하여 경험을 나누었다. 한 거주자가 마약에 취해 

살아있을 때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인 것처럼 

살았으나 지금은 마약에 취하지 않은 온전한 정신으로 다른 

사람과 살고 있고 이런 삶이 바로 살아 있는 삶임을 느꼈다고 

고백하였다. 일깨우기(pull up) 시간에는 공동의 규칙을 어김

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목격했으나 누구인지 

모를 때 자신이 본 내용을 이야기하고 누구인지 물으면 관련

된 사람이 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때 규칙을 어긴 당사자로 

인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설명하고 다음부터 그

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가르침을 준다. 한 거

주자가 식당에서 물을 먹고 컵을 두고 간 사람이 누구냐고 묻

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났다. 한 거주자가 그런 행동은 공동체

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며 다음부터는 물을 먹고 

컵을 설거지통에 갖다 놓으라고 가르침을 주었다. 후반부(se-

cond half) 시간에는 칭찬하기(push up)와 흥겨운 시간으로 

진행된다. 칭찬하기 시간에는 거주자끼리 서로 고마움을 느끼

게 행동해준 사람을 지정하여 고마웠던 점을 공개적으로 표현

하고 안아주자 다른 거주자들은 힘찬 박수로 같이 격려하였

다. 실습생들이 새로 왔다고 거주자들이 환영하였다. 새로 온 

사람들에게 장기자랑을 하라고 시켜서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

를 부르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침모임이 끝나

고 생존의 기술을 익히는 활동으로 부서활동을 하였다. 여기

에는 각 부서마다 위계 구조에 따라 역할 모델과 각자 맡은 일

을 한다. 일반회원(crew), 업무와 회원 태도를 점검하는 감찰

원(expeditor), 부서장(chief or head)과 전체리더(coordi-

nator)로 지위가 나누어 활동한다. 실습생들은 첫 1주간은 일

반회원으로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하였고 거주기간이 늘

어남에 따라 감찰원과 부서장의 역할도 수행해 보았다. 이 활

동을 하면서 보여지는 행동과 서로 느끼는 감정들을 행동 및 

정서 프로그램에서 피드백, 직면 및 지지를 하면서 다루었다. 

그외에도 동료집단, 교육 및 세미나와 직원들과 소집단으로 

정규적인 만남에 참여하고 요일마다 특별 소집단으로 분노조

절훈련, 부모교육, 가족갈등, 애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

다. 저녁식사 후 저녁모임을 진행하는데 저녁모임에서는 감정

쪽지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진다. 

감정쪽지는 한 거주자가 자신이 부정적이거나 우려가 되는 감

정을 느낀 다른 거주자에게 쪽지를 넣는 것으로, 이 감정을 스

텝이나 전체리더가 진행하는 집단에서 다루면서 감정을 객관

화 시키고 갈등문제를 해결해나갔다. 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발표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감정

쪽지를 넣는 만큼 점수를 얻으며 권익체계에 따라 지위상승, 

외출, 영화 등의 보상을 얻게 된다. 

실습지에서 숙소로 돌아와서 실습지도자와 실습생끼리 마

침모임(wrap up)을 가졌다. 마침모임은 하루 일과를 정리하

면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 보고 불편한 감정이 있었으면 그 

상황에 대해 실습생 동료들끼리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면하는 시간이다. 때에 따라 밤 11시 혹은 12시에 끝나기도 

하였다. 금요일에는 실습지에 가지 않고 숙소에서 치료공동체

의 하루 일과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숙소 공동체에도 회원, 감

찰원, 부서장, 전체 리더로 지위체계를 만들어 번갈아 2주마

다 역할을 바꾸어 역할 경험을 하며, 업무뿐 아니라 리더 역할 

및 정서를 마침모임에서 다루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본 대상자들의 변화는 3단계로 요약된다. 

초기에는 낯선 환경,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문화와 언어

에 노출된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어하

였다. 대학생들이 거주자들의 모임에 참여해서는 관찰하면서 

침묵하거나 조는 모습(저항)을 보였다. 중반부에는 서로 직면

이나 피드백을 주고 능동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

다. 후반부에는 모임을 이끌고 자신의 경험과 상처를 나누고 

자신의 가진 장점과 재능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려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2013년 10월 11일까지이

다. 연구자는 2013년 7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관찰하였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여자들을 대상

으로 8월26일 포커스그룹을 하였으며 9월 4일부터 10월 11일

까지 개인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이 쓴 자기보고서

도 자료분석에 포함하였다. 포커스그룹 모임을 위한 사전 준

비를 하고 학교 강의실에서 연구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

께 연구의 목적, 면담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연구 

동의서를 배부하여 서면으로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또

한 그룹 토의 전에 간단한 일반적 특성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치료적 공동체 경험이 귀하에게 어떤 변화

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라는 포괄적인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

하였다. 참여자가 구술하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

타나면 이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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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였다. 포커스그룹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이 말

한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하였

고, 그룹 토의가 끝난 후 녹음 내용을 필사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포커스그룹 인터뷰 중에 녹음된 내용을 필사한 필사본, 연

구자가 토의진행 중에 작성한 현장노트이다. 관찰한 내용은 

순서대로 현장노트로 기록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하였고, 

그 내용은 인터뷰 현장, 그룹토의에서의 참여자의 반응이나 

태도,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행동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

한 치료적 공동체에 참여해서 관찰한 것을 개인일지를 작성하

여 연구 과정에서의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과 느낌 등을 기록

하였다. 개인심층면접 대상자에게 동의서와 질문지를 이메일

로 보내 미리 읽어보고 생각해 오게 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Braun 과 Clarke의 주제분석(thematic analy-

sis) 방법을 이용하였다[19]. 총 인터뷰 시간은 6시간이었으며 

전사분량은 A4 64페이지였고 자기보고서분량은 A4 36 페이

지였다. 참여자로부터 얻은 주요진술은 344개였다. 우선 연구

자가 필사된 수집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에 

친숙해 진 후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선택하여 개방코딩

을 한 후에 유사한 문장과 단락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에

서 잠재적인 주제를 찾았다. 상위주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하

위 주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한 후 32개

의 하위 주제 중에서 최종적으로 7개의 주제를 도출하여 명명

하였다(Table 1).

자료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이 정

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자료분석의 결과에 대해 동의할 때

까지 분석을 반복하였고, 자료분석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비교분석하였다. 포커스 

그룹과 개인심층 면접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여 필요 시 

개인심층면접을 진행하여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

을 때 종료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원자료의 신빙성(credibil-

ity)을 검증하고자 대상자 모두에게 분석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후 연구대상자들의 치료공동체 경험을 통한 변화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주제와 하위주제의 명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32개의 하위주제에 자신에게 해

당되는 내용을 표시하게 한 결과 대상자들이 32개 주제 중 

69.0%가 자신의 이야기에 해당한다고 표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013년 8월 26일 포커스그룹에 5명이 참여하였으며 9월 4

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인심층면접에 4명이 참여하였다. 여

자 4명 남자 5명이 참여하였고 평균 나이는 22.4였으며 종교

는 무교 4명, 가톨릭 3명, 기독교 2명이었다. 

2. 대학생들의 치료공동체 경험

1) 상호관찰을 통해 나를 이해하다

서로 직면을 하는 가운데 자신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 처음에는 충격으로 나중에는 고마움으로 다가오게 되었

다(자기발견). 자신의 꿈에 대해서 공동체의 피드백을 들으면

서 좀더 현실적으로 꿈을 수정하게 되었다(진로수정). 남의 영

역과 나의 영역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남이 져야 할 책임을 내

가 짐으로, 거절하지 못함으로 힘들어 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자기분화).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질투하

던 참여자들이 자신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

하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겠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자기수용).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몰랐던 저에 대해서 알게 되

었는데 좀 평소에는 사람들이 단점 같은 거 말 안 해주잖

아요. 근데 거기 치료공동체에서는 저도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받아들이기 편했

고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놀랐어요.

2)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게 되다

직면하면 상대방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혹은 나도 잘 못하는

데 상대방에게 직면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말하기 힘들었

다. 그러나 갈등해결과 성장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사랑과 

관심으로 직면을 꼭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직면에 대한태

도). 일부 참여자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편

이었는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고 자신의 이야기

를 하면서 혹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는 경험

을 하게 되었다(감정표현). 처음의 직면시간에는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고 계

속 이어지는 직면시간에 하나 둘씩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이

야기하게 되었다(직면하기).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해보니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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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해 본 대상자들은 용기를 내

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때로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게 남에게 상

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 저도 그렇고 솔직

하게 말하기를 꺼려하잖아요. 그냥 좋게 좋게 말하고 돌

려서 말하고 좀 사소한 문제면 말하지 않고 이러는데 전 

좀 남을 상처받게 되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걸 많이 어려

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치료공동체 경험을 하고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냥 정직하게 말하고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3) 상처가 치유되다

공동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점차 신뢰가 

생기면서 마음을 열어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신뢰감형

성). 거주자들이 고통스런 기억과 상처를 모임가운데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충격을 먹었다. 사람들이 서로 공감

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는데 나누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간직해 오고 

있던 비밀을 나누어야 겠다고 결심하고 조금씩 자신의 상처와 

비밀을 꺼내어 보이기 시작하였다(자기개방). 자신의 행동중

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

으면서 자신의 상처로 인해 그러한 행동이 나타났음을 이해하

게 되었다(상처인식). 같이 울어주고 진심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가운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표정이 밝혀지고 나의 행동이 

변화됨을 인식하게 되었다(마음이 편안해짐).

우리들만의 공동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마라

톤 그룹이었다. 데이탑을 얘기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

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마라

톤 그룹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자신이 꺼내놓을 수 있을 

만큼만 꺼내놓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에게 듣는다. 

여기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할 때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

기를 들을 때 더 힘들었다. 비단 상대방의 이야기가 마음 

아파서 뿐만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서 내 상처가 보였고, 내가 감춰둔 이야

기들이 보였다. 문득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이

런 의미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이런 감정을 

통해서, 내 상처-나와 같은 상처-를 ‘내’ 입장이 아닌 제 3

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

들에게 해주는 피드백을 통해 ‘나’스스로가 어떻게 나아

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었다

4) 균형잡힌 책임감이 생기다

지나친 책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는 것

도 책임을 지기 싫어 아무 일도 맡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다른 사람과 일을 나누어 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일에 대한 태도). 혼자 일을 독단적으로 결

정하거나 일을 혼자 떠안거나 일을 분담하되 사람과의 관계

보다 일중심인 리더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일을 분담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리더에 

대한 태도). 리더로서 혼자 짐을 지고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

람과 나눠서 일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일 분담), 내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일이 아니더라도 부족한 부분

이 보이면 내가 채울 수 있게 되었다(보완). 리더로서 혼자 결

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공동

체에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의견 

수렴).

저는 동아리 회장인데요, 데이탑에 오기 전에 동아리 

회장으로서 일이 한 번 크게 있었어요. 저는 회장으로서 

일을 이렇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회원들한테 들은 불만이 

뭐였냐면 회장으로서 한명 한명 보듬어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책임감, 사랑, 격려 이

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일만 나눠주고 사무

적으로 끝나는 그런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서 

리더가 그런 역할이 다가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됐구요. 한

명 한명씩 관심을 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

오는,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따라오는 느낌

과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 나를 사랑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과도한 일을 맡아오다가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서 거절

을 할 수 있게 되었다(자기입장 표명). 상대방의 요구를 맞추

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

다 보고 시간을 계획성 있게 쓰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

(시간관리). 또한 상대방이 한 사소한 행동에도 고마움을 표현

할 수 있게 되었고 실습 후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고마움 표현).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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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지 않도록 나전달법을 이용하게 되었다(의사소통 기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말습관이나 행동 등을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행동수정), 거주자들의 모습을 보

며 자신의 흡연, 음주, 웹툰 보는 습관이 중독일 수 있음을 인

식하고 끊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중독적인 습관 변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일을 너무 

많이 한다였는데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거절을 하게 되었다는 거에요. 최근에 물론 제가 정

말 시간이 없어서긴 했지만 최근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하

고 있는 봉사단체 교육팀에서 저를 위해 교육할 곳을 세 

곳을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6)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다

중독자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왜 중독을 못 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정에 

상처가 많이 있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쌓아두는 약한 사람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중독자 이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안 보거나 혹은 매일 봐야 하

는 사람이라면 회피하고 무관심하게 지냈다. 공동체에서 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되서 속으로 욕을 했지

만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

지고 있음이 인정되었다(다름을 인정). 이곳에 오기 전에는 알

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고 미워했지만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해되었다(가족이해). 과거에 잘못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으며(용서 구하기), 다른 사람

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면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보게 되고(관심 보이기) 가족과 상투

적인 내용으로 짧게 끝나던 대화가 진지한 대화로 바뀌는 것

을 경험하게 되었다(가족과의 진지한 대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냥 아빠가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께서 알콜중독자이신데 

우리까지 아프게 하는 술을 왜 자꾸 드시는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중독

이 되게 된 것도 아빠가 화나거나 아프거나 상처를 받은 

일들을 말로 풀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시는 편이에요. 그

것을 표출을 할 방법을 못 찾아서 아빠가 술을 드시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7)공동체에 관심이 생기다

처음에는 공동체 생활을 잘하려면 나만 잘하면 되고 상대방

이 불편하게 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치료공

동체에서는 서로가 부족해도 거울이 되어주어야 서로 성장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공동체에 대한 태도). 모든 사람이 자

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니 자신도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게 

되고 일깨우기 시간에 거주자들이 정직하게 일어나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고백하게 되었다(역할모

델). 자신의 행동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고 자신

의 사소한 행동이 공동체에게 피해주는 것임을 인식한 후 규칙

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규칙 지키기). 모임에서 처음에

는 관찰만 하다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능동적 참여).

실습지에서 활동했던 것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아침모

임의 일깨우기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날 여러 일

깨우기 중 하나는 ‘캔을 재활용 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

린 사람은 누구인가?’였어요. 저는 그 전날 모임에 들어가

기 전 콜라를 먹고 화장실 쓰레기통에 급하게 버린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 혼자 가만

히 있으면 조용히 넘어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러나 일깨우기를 하는 이유를 배운 이상 그렇게 하기엔 

양심이 찔렸어요. 그리고 이 순간 그전에 배운 일깨우기

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콜라를 먹으면 

꼭 재활용을 하게 되었고 일깨우기 시간에 일어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논 의

연구참여자들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치료공동

체에 입소한 거주자와 함께 살면서 6주간 모든 경험을 함께 하

였다. 신입자로서 통과해야 하는 시험들, 지위체계, 모임에서 

직면을 받는 것 등 거주자와 동일한 경험을 하였고 참여자들

이 머무는 숙소에서도 치료공동체와 동일하게 규칙, 철학, 지

위체계가 적용되고 행동교정이 이루어졌다. 치료공동체를 경

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자기이해확장, 상처치유, 감정에 정직하

기, 균형잡힌 책임감, 자기표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공동

체에 대한 관심으로 요약되는 정서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체의 어떠한 요소들이 참여자들을 

변화시켰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치료공동체의 철학은 참여

자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하였다. “책임감있

는 사랑과 관심”, “환경을 신뢰하라”,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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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당신만이 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라는 철

학을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마음문을 여는데 주저했지만 환경을 믿고 자신을 개방하는 모

습을 보였다. 마음이 먼저 변해야 행동이 변한다고 생각했는

데 행동을 변화시키면 마음도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면을 가능하면 피하고 문

제를 회피하다가 책임감 있는 사랑과 관심으로 하는 직면이 

행동변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지만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 중에 참여자들이 경험했

던 것은 감정쪽지였다. 행동 교정 도구들은 거주자들에게 규

칙들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못할 때 불리한 결과가 있다는 것

을 알려주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18]. 참여자들

은 다른 사람과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 쪽지에다 자기 감정을 

쓰는 법 연습을 하면서 감정을 쌓아두기보다는 건강한 방법으

로 표출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입자 모임, 집단상담, 아침모임, 저녁모임 등 여러가지 모

임에 참석하면서 거주자들이 상처를 진솔하게 이야기 하고 직

면을 받으면 스스로 일어나서 고백하는 모습, 거주자들이 자

발적으로 모임을 주도해 가고 경청과 공감, 피드백을 주는 모

습 등이 참여자들에게 자기개방과 직면의 동기유발을 시킨 것

으로 생각되어진다. 치료공동체는 역할모델을 통해 공동체 구

성원들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였는데[18]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들은 Ronel, Elisha, Timor와 Chen [20]의 연구

에서 치료공동체에 3개월 동안 있었던 21명의 약물중독자들

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

점은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로써 대인관계 향상, 자기 

수용, 미래에 대해 계획을 하는 변화이다. 변화의 이유로써 참

여자들은 집단의 지지와 치료자들이 약물중독자들을 결코 포

기하지 않고 수용하는 모습, 12단계 프로그램의 영적인 가치

와 통찰, 종교적 가르침들, 교육 수료를 들었다. 이 결과는 치

료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기 보다는 어떻게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차이

점은 본 연구에서는 영성의 변화나 영향이 거의 언급되지 않

았다는 점이다. 영성은 “자신, 이웃, 자연과 상위존재와의 조

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역동적 창조적 에너지로 작용하고, 현

실을 초월하여 경험하게 하며 그 결과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는 영적인 태도와 행위”로 정의된다

[21]. 선행연구에 의하면 치료공동체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

록 생활양식수준과 실천의 정도가 높아지며[22], 영성이 음주

문제인식과 실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23]. 또한 영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살사고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24,25]. 본 연구에서 영성의 언급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

성이라는 개념이 참여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으며 6주라는 

기간이 영성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생각되어진

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한국에 치료공동체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알코올상담센터 프

로그램을 수료한 후 2년 이상 금주를 하고 있는 중독자들을 대

상으로 “치료공동체가 금주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이해

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제언하다. 둘째, 치료공동체에 현장실

습을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의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해 개발된 생활양식수준 척도를 사용하고[26] 심층면접

도 함께 하는 양적과 질적 연구의 혼합연구(mixed method 

research)를 제안한다. 셋째, 중독문제가 있는 대학생을 대상

으로 지역사회에서 치료공동체 모임을 주 1회, 4시간씩 시행

하고 그 효과를 양적과 질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결 론

치료공동체에 6주 동안 참여한 대상자들은 공동체의 거울

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자신의 감

정에 솔직하게 되고 자신을 표현하게 되고 균형 잡힌 책임감

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치료공동체의 철학, 규칙, 지위체계, 보상

체계, 행동교정도구, 직원의 외적, 내적 요소들이 대상자들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고려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한 대학생들의 자아성장 경험은 공동체 구성원

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는 직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이 

몰랐던 부분이나 회피했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경험이 충격이었

고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성장을 위해 치료공동체에 참

여하였기에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음이 변

하면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여기서 이

루어지는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행

동에 대해 동료들로부터 직면을 받으니까 행동이 먼저 변하고 

마음도 따라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부정적으로 자

신을 보던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통

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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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었다.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경험을 분석해 볼 

때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가치관, 공동

체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 대인관계의 어려움들을 다루어줌

으로써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은거주자와 함께 영어로 진행되는 프

로그램과 한국말로 숙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참여자들의 영어수준이 다양하여 

거주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

은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숙소에서 한국말로 진행되는 프

로그램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연구결

과를 해석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한국에 치료공동체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알코올상담

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2년 이상 금주를 하고 있는 중독자

들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가 금주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연구를 제언하다. 

둘째, 치료공동체에 현장실습을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생활양식수준 척

도를 사용하고[26]  심층면접도 함께 하는 양적과 질적 연구의 

혼합연구(mixed method research)를 제안한다. 

셋째, 중독문제가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치

료공동체 모임을 주 1회, 4시간씩 시행하고 그 효과를 양적과 

질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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